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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소수의 사람을 위한 미래의 전망은 나머지 사람과는 다르다. 우리 모두는 죽을 수 

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지만, 우리의 세포는 올바른 환경에 놓이기만 하면 영원히 

살 수 있을지 모른다. 데이터에 따르면, 수명이 짧은 동물의 뉴런을 수명이 긴 동물의 

뉴런에 이식할 경우 오래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. 예를 들어 그린란드상어는 약 500년

을 사는데, 이는 상어의 뇌 안에 자신의 뉴런을 넣어 보존함으로써 기억이 퇴색하는 것

을 방지하고 잠재적으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기 재창조를 하려는 미래의 엘리트에게 

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.

土炭

알렉산더 타라코프스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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По правд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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Ебат

緩步動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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